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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공사 군산지사,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전

면 폐지…농업인 부담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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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일 4-H 연합회 대상 농지은행 사업 현장 설명회…농지임대수탁 수수료 전면 폐지 집중 안
내
기존 연간 임대료 2.5% 수수료 면제…농업인 혜택 확대
공공임대 농지매입 예산 290억 원 투입…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

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는 28일 군산시 4-H 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‘2026년 농지은행 사업 추진계

획 및 제도개선 사항 설명회’를 열고, 농업인 대상 농지 임대 수탁사업 수수료 전면 폐지 내용을 안내했

다. (사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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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 임대 수탁사업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임차인을 선정해 임대하는 제도

로, 그동안 농지 소유자가 농업인이라도 연간 임대료 2.5%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.

특히 4촌 이내 친인척간 사용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10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돼 농업인들의 비용 부담

이 적지 않았다.

농어촌공사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지 소유자가 농업인일 때 해당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하고,

이를 통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도 낮추고 농지 거래 및 임대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. 농

지은행 제도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.

이와 함께 군산지사는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186% 증액한 290억 원 규모

로 집행해 청년 농업인의 경영규모 확대와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
이는 지난해 156억 원보다 대폭 늘어난 수준으로, 청년층 농업 진입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을 할 수

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서기수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은 “농지 임대 수탁 수수료 폐지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

지은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”라며 “앞으로도 청년 농업인과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

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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